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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증설 아라미드 연말 가동
연산 700톤 규모로 세계3대 생산기업 … 스판덱스 공장 매각 검토
 

배영호 코오롱 사장은 9월14일 “증설하고 있는 아라미드 공장이 연말 가동되면 월 생산 규모가 지금의 2배

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강철보다 강도가 높다는 아라미드 섬유는 방탄모, 광케이블, 자동차 브레이크 보강재 등으로 사용되며, 코오

롱의 현재 월 생산규모는 57톤이다.

배영호 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2005년 말부터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정상제품 비율이 다소 떨어진다”면

서 “그러나 이스라엘 등지로 판로를 개척하면서 정상제품들을 수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 세계적으로 미국 DuPont, 일본 Teijin, 그리고 코오롱만이 아라미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면서 “아

라미드 시장성은 아마도 10년간은 괜찮겠지만 새로운 기업의 시장 참여는 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배영호 사장은 하루 20톤 규모로 생산해오다 2005년 생산을 중단한 스판덱스에 대해서는 “이익이 별로 생기

지 않아서 생산시설을 파는 게 좋을지, 다시 돌리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라며 매각 가능성을 열어놓은 뒤 “여

러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노조와의 갈등과 새 노조의 화합 행보에 대해 “노조도 기업이 어려우면 자기들도 힘들다는 것을 안 것 

같다”면서 노사관계를 고부지간에 비유하고 “큰 병은 일단 고쳤다고 보고, 새 노조에 고맙다고 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배영호 사장은 2006년 1월 취임 이후 조직문화 혁신을 설명하면서 취임 직후 공장에서 운영해온 사장용 에

쿠스 차량 처분, 사장 몫 골프회원권 3개 중 2개 처분, 직원 사무실 2개층 정리, 사장실 축소, 회의 단축, 직원

들에 대면 아닌 전화 보고 활성화 유도 등 세부 사례를 예시하고 “윗사람이 자기는 안하고 밑에다 대고 하라 

마라 하면 변화는 무척 더디지만 윗사람이 하면 눈치껏 아랫사람이 잘 움직이는 게 우리의 조직문화”라고 지

적하기도 했다.

효성의 Goodyear 공장 인수와 타이어코드 장기공급 계약 성사에 대해서는 “M&A 성과는 적어도 몇 년은 

지나봐야 아는 것”이라며 평가를 유보한 뒤 “타이어코드는 코오롱도 전 세계 14% 안팎의 시장점유율을 기록

하고 있는데 5% 이상이면 어느 정도 괜찮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

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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